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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디자인 선호 및 토이 구매경험과 구매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자녀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 6개 기관의 344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조사대상자의 일

반적 배경 문항, 디자인 선호(유형, 외형, 기능, 정체성, 가격), 구매경향(구매 유무, 실제 구매토이, 만족/불

만족 요인), 구매요인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예비설문을 통해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 결과 부모

가 선호하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는 흰털 또는 갈색의 짧은 털을 가진 20∼30cm 크기의 강아지형 토이로, 

소리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단순 장난감 외에, 애완동물, 친구, 동생 등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동물형 스마트 토이로 주로 강아지 토이를 구매했으며, 높은 재미와 상호작용성, 디자인 

등에는 만족한 반면, 시끄럽고, 배터리와 내구성에 불만족을 보였다. 주요 구매요인은 안전과 견고성, 가격, 

배터리 수명, 장기적 놀이성, 교육성, 세탁가능성이었다. 그리고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선호나 구매경험, 

구매요인에 있어서 자녀의 성차나 연령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유아의 동물형 

스마트 토이 개발에 있어 기능 구성 및 디자인 등 설계 및 서비스 기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스마트 토이∣디자인∣선호도∣구매요인∣만족도∣고객경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ly, to explore the design preference, consumer experience 
and purchasing factors of parents for smart animal toys and secondly,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y children's sex and age.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344 parents of younger children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 
the white or brown colored 20∼30cm, dog-type smart toy was preferred and the sound wa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Besides role of toy, smart toy was expected to play 
as a pet, a friend and a younger sibling. Actually, dog-type smart toy were most frequently 
purchased. And main satisfied causes were fun, interactivity and design and dissatisfied causes 

were noise, price, battery life and durability of purchased smart toys. Finally, the important 
factors in purchasing smart toy were the safety, durability, battery life, sustainable play, 
education and washability. The parents' preference, customer experience and purchasing factors 

showed littl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ex and the age of the children. This 
research will be useful in understanding parents purchasing activity of smart animal toys and 
provide valuable data for function construction, design and service planning necessary to develop 

the smart animal t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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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

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비 투자가 그

렇고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자녀에게 소비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장난감 구매에 소비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1]. 장난감 중에서도 최근에는 전

통적인 장난감 외에도 소위 스마트 토이라고 불리는 전

자 장난감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2]. 

전자장난감은 디지털 토이, 스마트 토이라는 명칭으

로 불리는데, ‘스마트 토이(smart toy)는 컴퓨터에 연결

하거나 혹은 놀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정교한 센서와 

전기회로를 내장함으로서 컴퓨터의 힘을 사용하는 놀

잇감’을 의미한다. 스마트 토이의 예로는 키즈패드, 무

선조종 자동차/로봇, 자동작동인형 등이 있다[3].  

그림 1. 스마트 토이 예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스마트 토이 중에서도 전통적으

로 장난감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

의 하나인 봉제 인형이나 동물 외형에 센서와 전자칩 

등이 내장되어 스마트 토이의 특성을 가진 스마트 토이

가 있다. 이러한 스마트 토이를 동물형 스마트 토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스마트토이(smart toy)’의 일종으로 

정교한 센서와 전기회로를 내장함으로서 자동동작, 음

성인식, 말하기, 터치반응 등이 있어 아동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동물외형을 가진 토이를 의미한다. 동물형 스마

트 토이의 예로는 밀크메롱, 말하는 햄토리, 로봇물고

기, 사이버 고양이 등이 있다[4].

그림 2. 동물형 스마트 토이 예시

미국 장난감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스마

트 토이의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

장난감 협회(Toy Association)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220억 달러 규모의 전체 미국 완구시장은 2013

년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스마트 토이분야는 전년대비 

매출이 32%이상 크게 증가했다[5]. 아직은 전체 완구시

장에서 차지하는 스마트 토이의 시장점유율이 2～3% 

정도에 그치지만 지속적인 정보통신 및 기술개발은 스

마트 토이 시장의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스마트 토이 시장은 꾸준히 성

장하고 있는데, 실제 한 대형 온라인 마켓이 2015년 어

린이날을 앞두고 한 달간 장난감 판매량을 조사한 결

과, 스마트 토이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무선 조종기를 사용하는 

장난감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 70% 정도 늘었을 뿐이라

고 한다[6].

이러한 스마트 토이 판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이루어진 스마트 토이 관련 연구들은 실제 이러한 

토이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부모와 유아를 대

상으로 한 것이 아닌 토이개발[7][8]이나 노인이나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목적을 위해 진행되었다[9-13]. 

아동을 위한 스마트토이에 관한 연구는 동물형 스마

트 토이가 아동에게 주는 효과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는

데 대부분 정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며, 이것은 

살아있는 애완동물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

다고 한다[11][13]. 최근 연구에서도 Beetz 등은 스마트 

토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 불안정 

애착증상을 보이는 7-12세 독일남아 31명을 대상으로 

실제 개와 장난감 개, 친근한 학생에 대한 스트레스 반

응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제 개와 장난감 강아

지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말을 거는 안정애착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14]. Howard와 Vick은 35-57개월 영

유아 20명에게 각각 로봇동물, 실제 개, 곤충류를 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아동은 실제 강아지

와 로봇동물에게 유사한 반응을 보였으며 세 유형중 가

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15]. 

스마트 토이의 외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만5세 

아동 71명에게 개별 면접을 실시한 결과 유아들은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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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나 자동차 모양 로봇을 선호한다고 하였다[16]. 

또한 특수아를 대상으로 한 토이의 종류에 있어서도 동

물 모형, 그 중에서도 강아지 모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17]. 실제 지금까지 개발되어 판매되거

나, 인간과의 정서적 교감을 위해 개발된 많은 로봇이 

강아지(AIBO), 공룡(Pleo) 바다표범(Paro) 등 동물 모

형이고, 최근 구글이 특허를 출원했다고 화제가 된 슈

퍼장난감의 외형 디자인이 테디베어나 토끼인형[18]이

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아동에게 적절

한 스마트 토이의 디자인은 ‘동물형’ 스마트 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 토이 개발이 증가하고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토이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하고, 동물형 스마트 토이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

려운 실정이다. 스마트 토이의 개발에 관련된 연구 외

에 실제 스마트 토이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대상인 아동

의 부모나 아동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 특히 다양한 스마트 토이 중에서도 어린 연령

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 구

매에 결정권을 가지고 큰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 부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토이 중에서도 어린 연령부터 구매 사용

할 수 있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에 대한 부모의 디자인 

선호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구매한 동물형 스마트 토이

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만족/불만족 요인 및 구매 시 고

려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것

이 유아 자녀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동물형 스마트 토이 개발에 있어 

기능 구성 및 디자인 등 설계 및 서비스 기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1. 영유아 부모의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디자인 선호

도는 어떠한가?

2. 영유아 부모의 동물형 스마트 토이 구매 경험은 어

떠한가?

3. 영유아 부모의 동물형 스마트토이의 구매 요인은 

어떠한가?

4. 자녀의 성과 연령에 따라 부모의 디자인 선호도 및 

구매 경향, 구매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실제 구매경험과 디자인 선호도 및 구매요인을 조사하

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2014년 6월 서울과 경

기도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8곳의 학부모 344명을 대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1]과 같이 연구대상 학

부모의 성별은 남자18명, 여자 326명으로 여자가 94.8%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 40대, 20대 순이

었고, 학력은 69.9%가 대졸이었다. 또한, 설문 대상 학

부모의 자녀는 남아가 168명, 여아가 176명이었고 연령

별로는 만3세 132명, 만4세 109명. 만5세 103명이었다. 

표 1. 연구대상 (N=344)
구분 내용 빈도(%)

부모

성별 남자 18(5.2)
여자 326(94.8)

연령
20대 17(4.9)
30대 263(76.5)
40대 62(18.0)

50대이상 2(0.6)

학력

고졸이하 2(0.6)
고졸 74(21.6)
대졸 239(69.9)

대학원졸 이상 26(7.6)
기타 3(0.9)

유아
성별 남아 158(48.8)

여아 176(51.2)
연령 만3세이하 132(38.4)

만4세 109(31.7)
만5세 103(29.9)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에 대한 구매 경험, 

디자인 선호, 구매요인, 동물 사육경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작성하여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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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설문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문항, 디자인 선호(유형, 외형, 기능, 정체성, 가격), 구

매경향(구매 유무, 실제 구매토이, 만족/불만족 요인), 

구매요인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2].

표 2. 설문 내용 구성.
구분 내용 문항

배경 자녀연령, 성별, 부모성별,
부모연령, 부모학력 5

디자인 선호도 동물유형(1), 동물외형(4),기능(2), 기능
의 유사성(9), 기대역할(1), 가격(1) 18

구매경험 구매유무(1), 구매토이(1),만족요인(1), 
불만족 요인(1) 4

구매요인 구매 시 고려사항(15) 15
계 40

디자인 선호도의 동물유형은 문금희의 연구에서 유

아가 선호하는 동물 로봇 디자인으로 선정된 개, 고양

이, 곰 등을 반영하여 제시하였고[17], 동물외형은 선행

연구[16][17] 등에서 주요 디자인 구성 요소로 선정된 

색, 크기, 털 길이, 성(性)에 대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

하였다. 이외에도 설문 구성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2014년 6월 I 인터넷 토이쇼핑몰에서 판매순위 상위 

6종의 동물형 스마트 토이를 구매, 특성 및 기능을 분석

한 후 설문 선택항목 구성에 반영하였다.

구매경험에 있어서 실제 구매한 동물형 토이는 2014

년 6월 I 인터넷 토이쇼핑몰에서 판매순위 상위 20종을 

목록화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기타 항목

을 두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매요인은 어머니의 자녀와의 소비자 행동[19] 및 

완구류 구매행동[20]에 관한 연구와 미국 장난감 소비

자 구매행동 조사[21]와 지능형 로봇 구매 요인[22]을 

기초로 하여 스마트 토이 특성에 맞도록 교육성, 발달

적합성, 사용성, 디자인, 가격, 안전성, 인지도 등 15가

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문항들의 구성과 세부내용이 적절한지 살펴

보기 위해 아동미디어 전공교수 2인과 대학원생 1인이 

내용타당성을 검토한 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중 동물형 스마트 토이와 실제 동물의 

기능 유사성 관련 문항과 구매요인 관련 문항은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

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2 예비 연구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연구의 목적, 연구대상, 연구

범위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해, 2014년 5월 

영유아 자녀를 둔 5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연구

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디자인 선호

도, 구매경험 및 구매요인에 대해 1차 작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을 실시한 후 그 내용에 대한 면담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 토이’ 및 ‘동물형 스마트 토이’ 

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설문지에 영유아 부모들이 쉽게 접

할 수 있는 ‘스마트 토이’ 및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예

시 그림을 추가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실제 구매한 스마트 토이의 종류를 응답자가 직접 

서술하는 경우 구체적인 토이명을 기억하기 어렵고 부

정확한 토이명을 적는 경우도 있어, 설문 실시 시기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토이를 중심으로 리스트를 작성하

여 응답자가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구매 

요인에 있어서도 성별 및 연령 적합성의 구분 및 성격 

적합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성별과 연령 문항을 

나누고, 성격적합성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외에 설문 문

장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설문 의도에 맞게 수정

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3 본 연구 
이후 2014년 6월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어린이집 5곳

과 유치원 3곳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

였다. 먼저 해당 기관장 및 교사에게 본 연구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한 설명을 거친 후 최종 설문을 전달, 이를 유

아를 통해 가정으로 연구윤리 및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

문을 첨부하여 보낸 후, 이에 동의한 학부모에 한하여 

설문을 실시, 다시 유아를 통해 회수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50부가 수거되었고, 이 중 불성실

한 응답이 있는 6부를 제외하고 총 344부를 본 연구 분

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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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명) 백분율(%)
강아지 280 81.4
고양이 17 4.9
펭귄 16 4.7
곰 13 3.8
기타 18 5.2
총 344 100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요인별 

디자인 선호도, 구매경향은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자녀의 성과 연령에 따른 요인별 차이검증을 위해

서 성차는 독립표본 t검증, 연령차는 카이검증(χ2), 일

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3.5)

1. 동물형 스마트 토이 디자인 선호도
1.1 동물 유형
영유아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스마트 토이 동물유형

은 강아지가 280명(81.4%)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 

(4.9%), 펭귄(16%), 곰(113%) 순이었다[표 3]. 

표 3. 선호하는 동물 유형

1.2 동물의 외형 
영유아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크기, 색, 성(性), 털 길이 등 외형적 특성 대해 알아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장 선호하는 동물형 스마트 토

이의 크기는 20∼30cm가 187명(54.4%)로 가장 많았고, 

30∼40cm(122명, 35.5%) 가 뒤를 이었다. 즉, 영유아 부

모가 가장 선호하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크기는 20∼

40cm로 대다수(89.9%)를 차지했다. 

가장 선호하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색은 흰색(165

명, 48%), 갈색(119명, 34.6%)였다. 기타 응답(56명, 

16.2)으로는 핑크, 노랑, 파랑 등 다양한 색의 토이를 원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성(性)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

는 성은 중성이 170명(49.4%)로 가장 많았고, 여성

(26.7%), 남성(13.1%) 순이었다. 부모들은 동물형 스마

트 토이의 경우 특정 성(性)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가장 

선호했다.

가장 선호하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털 길이는 짧은 

털이 157명(45.6%)로 가장 많았고, 보통 길이의 털

(30.5%), 털 없음(22.1%)의 순이었다. 부모들은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털이 있는 것을 원했지만(78%), 털 길이

는 짧은 것을 선호했다.

표 4. 선호하는 크기, 색, 성(性), 털길이
분류 항목 빈도(명) 백분율(%)
크기 10∼20cm 13 3.8

20∼30cm 187 54.4
30∼40cm 122 35.5
40∼50cm 16 4.7
50cm이상 3 .9

기타 3 .9
합계 344 100
항목 빈도(명) 백분율(%)

색 흰색 165 48.0
갈색 119 34.6
검은색 4 1.2
기타 56 16.2
합계 344 100
항목 빈도(명) 백분율(%)

성 남성 45 13.1
여성 92 26.7
중성 170 49.4
기타 37 10.8
합계 344 100

　 항목 빈도(명) 백분율(%)
털길이 털 없음 76 22.1

짧은 털 157 45.6
보통 길이의 털 105 30.5

긴 털 3 .9
기타 3 .9
합계 344 100

1.3 동물형 토이의 기능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주요 기능인 소리와 음성 유형

의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소리 기능의 경우, 1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학부모

(99.7%)가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소리 지원을 원했다. 

선호하는 소리로는 동물, 사람, 기능효과음 등 모든 소

리 지원을 원한다가 150명(43.6%)로 가장 많았고, 동물

소리(34.9%), 사람의 말(10.8%), 기능 효과음(4.7%) 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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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형 스마트 토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경

우 가장 선호하는 목소리 유형은 여자아이가 177명

(551.5%)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남자아이, 기계음, 성인

여자, 성인남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아이의 목소리를 

성인 목소리보다 선호했고,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

목소리를 선호했다.

표 5. 소리, 음성유형
분류 항목 빈도(명) 백분율(%)
소리 사람의 말 37 10.8

동물소리 120 34.9
기능효과음 16 4.7
123모두 150 43.6

소리 필요 없음 1 .3
기타 20 5.7
합계 344 100

분류 항목 빈도(명) 백분율(%)
목소리 성인남자 8 2.3

성인여자 28 8.1
남자아이 51 14.8
여자아이 177 51.5
기계음 30 8.7
기타 50 14.6
합계 344 100

그림 3. 유사성

스마트 토이와 실제 동물과의 유사성에 대한 정도에 

대해서는 짖는 소리가 평균 3.01로 가장 높았고, 외형

(M=2.95), 동작(M=2.79), 소리반응(M=2.75), 터치반응

(M=2.68) 등의 순이었고, 배변하기(M=2.27)가 가장 낮

았다[그림 3]. 기능적으로 소리나 외형의 유사성에 대한 

기대가 배변하기, 먹기 등 생리적 특성보다 높게 나타

났다. 

1.4 기대하는 역할
부모가 동물형 스마트 토이에게 기대하는 역할로는 

장난감이 191명(44.8%)로 가장 많았고, 친구(27.9%), 애

완동물(23.7%), 동생(2.8%) 순이었다[표 6]. 친구, 애완

동물, 동생 등 장난감 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총 

54.4%로 단순한 장난감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표 6. 기대역할(중복응답)                       N=426
항목 빈도(명) 백분율(%)
장난감 191 44.8
친구 119 27.9

애완동물 101 23.7
동생 12 2.8
기타 3 .8
합계 426 100

 

1.5 가격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적합한 가격은 3∼5만원이라

는 응답이 182명(52.9%)으로 가장 많았고, 1∼3만원

(74%), 5∼10만원(20.1%)순이었다[표 7].  

표 7. 가격
항목 빈도(명) 백분율(%)

1∼3만원 74 21.5
3∼5만원 182 52.9
5∼10만원 69 20.1
10∼20만원 13 3.8

기타 6 1.7
합계 344 100

2. 동물형 스마트 토이 구매 경험 
2.1 동물형 스마트 토이 구매경험 유무
동물형 스마트 토이를 구매한 경험에 대해 응답자 

341명 중 129명(37.8%)이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한 반

면 212명(62.2%)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를 구매한 경험

이 없었다.  

2.2 구매한 동물형 스마트 토이
영유아 부모가 실제 구매한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동

물유형을 분류해 본 결과 강아지가 70.3%로 가장 많았

고, 햄스터(6.6%), 물고기(6.6%), 벌레(4.5%) 등 다양하

게 구매하고 있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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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구매한 동물형 스마트 토이 동물유형(중복응답)
동물유형 빈도(명) 백분율(%)
강아지 201 70.3
햄스터 19 6.6
물고기 19 6.6
벌레 13 4.5
펭귄 7 2.4
새 7 2.4

외계생물 6 2.1
토끼 6 2.1
고양이 3 1.0
고슴도치 3 1.0
공룡 3 1.0
합계 287 100

실제 구매한 제품으로는 슈크림 강아지(55명), 사이

버 강아지(30명), 밀크[초코]메롱(28명) 애교쟁이 멍멍

이(20명), 로봇피쉬(19명) 등이 있었다. 

2.3 구매한 동물형 스마트 토이에 대한 만족 및 불만
족 요인

실제로 구매한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만족 및 불만족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구매한 스마트 토

이의 만족요인으로는 높은 재미(37.6%)가 가장 많았고, 

상호작용성(28.2%), 디자인(12.8%), 지속적 흥미유지

(10.7%) 순이었다. 

반면, 불만족 요인으로는 시끄러움이 34.1%로 가장 

많았고, 배터리(24.1%), 쉽게 부서짐(21.4%) 순이었다. 

표 9. 구매한 동물형 토이에 대한 만족․ 불만족 요인(중복응답) 
분류 항목 빈도(명) 백분율(%)
만족 
요인

높은 재미 56 37.6
상호작용성 42 28.2
디자인 19 12.8

지속적 흥미유지 16 10.7
기타 7 4.6

학습에 도움 5 3.4
가격 4 2.7
합계 149 100

분류 항목 빈도(명) 백분율(%)
불만족 
요인

시끄러움 75 34.1
배터리 53 24.1

쉽게 부서짐 47 21.4
제품가격 32 14.5
디자인 5 2.3

자녀의 지나친 몰입 5 2.3
사용방법의 어려움 2 .9

기타 1 .4
합계 220 100

3. 동물형 스마트토이의 구매 요인
영유아 부모의 동물형 스마트 토이 구매 요인별 중요

도를 4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해 알아본 결과 14가지 구

매 요인 평균은 [그림 4] 와 같다. 평균이 가장 높은 구

매요인은 안전성과 견고성(M=3.55)이었고 가격

(M=3.33), 배터리 수명(M=3.30), 장기적인 놀이성

(M=3.27), 교육성(M=3.26) 순으로 높았다. 반면 신제품

인지 여부(M=2.41)가 가장 낮고, 인지도(M=2.53), 캐릭

터 연계(M=2.82), 성(性)적합성(M=2.88), 보급정도

(M=2.95) 순으로 낮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동물형 스마

트 토이의 세탁가능성을 가장 많이 제기하였다.

그림 4.구매요인

4. 자녀의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 
4.1 디자인 선호의 차이 
자녀의 성과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동물형 스마트 토

이의 동물유형, 외형, 기능, 기대역할, 가격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χ2)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요소에는 차이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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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목소리의 경우에만 χ2=27.46, df=6 (p>.001)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의 

부모는 168명 중 73명(43.5%)이 여자아이 목소리, 41명

(24.4%)이 남자아이 목소리, 22명(13.1%)가 기계음 을 

선호하였다. 반면, 여아의 부모는 응답한 174명의 여아 

부모 174명 중 과반수 이상인 119명(64.8%)이 여자아이 

목소리, 22명(12.6.1%)이 남자아이 목소리, 15명(8.6%)

가 여자성인의 목소리를 선호하였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다른 요소에는 차이가 없었

고, 선호하는 토이의 성별에만 차이가 있어 χ2=25.78, 

df=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4,5세 자녀를 둔 부모 모두 토이의 성별로 중성을 가

장 선호하는 것은 같았으나 만3세 이하는 79명(59.8%, 

N=132), 만4세는 51명(48.1%, N=106), 만5세는 41명

(40.1%, N=102)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토이의 성

별로 중성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4.2 구매경험의 차이 
자녀의 성과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동물형 스마트 토

이의 구매경험 및 만족/불만족 요인 등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χ2)을 실시한 결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3 구매요인의 차이 
자녀의 성과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동물형 스마트 토

이의 구매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

본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성에 따라서는 가격요인에

서만 성별 차이가 나타나(t=-2.09, p<.01), 여아(M=3.39, 

SD=.51)가 남아(M=3.27, SD=.49)보다 가격 요인이 더 

중요한 구매 요인이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재미요인

(F=4.82, p<.01)에서만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 3세

(M=3.28, SD=.48), 4세(M=3.15, SD=.43), 5세(M=3.11, 

SD=.39) 순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재미가 더 중요한 구

매요인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디자인 선호도 및 주요 구매 요인을 알아보고, 실제 구

매한 동물형 스마트 토이와 그에 대한 만족 요인 및 불

만족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

인들이 유아자녀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형 스마트 토이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디

자인 선호를 살펴본 결과 가장 선호하는 스마트 토이 

동물유형은 80% 이상의 부모가 강아지라고 응답해서 

선행연구의 결과[17][23][24]와 일치하였다. 이는 국내

에서 실제 양육하고 있는 반려 동물의 74.4%가 강아지

인 국내 반려동물 통계[23]와도 일치해 살아있는 동물

이나 또는 토이의 형태로든 강아지가 가장 선호하는 동

물유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선호하는 크기는 20∼30cm 가장 많았는데 이는 

토이를 가지고 놀이할 유아의 신체조건을 고려할 때 품

에 안기에 가장 적합한 크기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

다. 실제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판매 상위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평균 크기가 30cm 내외였던 점으로 보아 가장 

대중적인 크기임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선호하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색은 흰색이 가

장 많고 갈색이 그 다음이었는데 이는 실제 일반적인 

강아지의 털색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23]. 반

면 토이의 성별은 특정 성(性)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선

호했는데, 유아의 성 개념이 만4∼6세가 되어야 3단계

인 성(性)항상성에 도달하는 것에 비추어[25] 자녀의 발

달 특성을 반영한 적합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응답자의 대다수인 78%가 털이 있는 토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을 가진 살아있는 개를 쓰다듬고 petting하는 접촉 활

동이 접촉자극에 의한 뇌 활성과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유도하고[26], 반려견을 쓰다듬는 

petting 활동이 대상자의 뇌파에 베타파를 증가시키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켰다[27]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비

록 살아있는 개보다는 덜 효과적이겠지만 동물형 스마

트 토이의 털을 쓰다듬는 접촉 자극을 선호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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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털이 있는 토이를 원하

지만 가능하면 짧은 것을 선호하고, 긴 것을 원하지 않

았는데 이것은 실제 토이 구매의 불만족 요인 및 구매

요인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세탁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기능 중 영유아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은 소리로 실제 동물소리 외에

도 사람의 말과 기능효과음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을 

가장 선호했다. 이 때 사람의 소리는 가능하면 어른보

다는 아이, 아이 중에서도 여자아이 소리를 가장 선호

했다. 

토이의 기능이 실제와 얼마나 유사한 것을 선호하는 

지에 있어서 소리, 외형, 동작 등 외적 특성보다, 배변, 

먹기, 잠자기 등 동물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기능적 유

사성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이는 유아가 교육용 로봇

을 생물학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28][29]와 유사한데, 성인인 부모의 경우, 보다 명확하

게 스마트 토이가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구현하기 어려

운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가 동물형 스마트 토이에게 기대하는 역할로는 

친구, 애완동물, 동생 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단순한 

장난감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응답보다 조금 더 높았는

데 이는 동물형 토이의 특성상 실제 동물이 유아에게 

미치는 정서적, 사회적 긍정적 역할 기대를 반영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이란 인간과 상호이득적인 

관계에서 ‘우정’을 주된 목적으로 선별되어 길러져 사람

에게 길이 들어 있는, 유순하며 예측 및 통제가 가능한 

모든 동물[30]이며, 이러한 반려동물이 현대의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31], 특히 아동에게 동물

은 자연스럽고 친숙한 존재, 흥미 있는 존재, 좋아하는 

존재로 인식된다[32]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동물 특성을 반영한 기대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로봇 연구

에서 아동이 로봇에게 친구, 놀이상대 같은 다양한 역

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16][29][33][34]와

도 일치한다. 

둘째, 실제 스마트 토이의 구매 경험에 있어서 37.8%

의 부모가 구매한 경험이 있었고, 실제 구매한 동물형 

스마트 토이는 대부분이 강아지로 나타나 강아지를 선

호한다는 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7]. 

실제로 구매한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만족요인으로는 

높은 재미와 상호작용성, 디자인, 지속적 흥미유지로 나

타나, 상호작용적 스마트 토이가 재미를 주고 이것이 

지속적 흥미유지의 요인이 되어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특성상 호감을 

주는 디자인이 만족의 기본 요인인 것도 간과할 수 없

을 것이다. 이는 상호작용성이 흥미유지의 중요소임을 

제시한 기존 스마트 토이나 로봇 관련 연구 결과

[29][33][34]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불만족 요인으로는 시끄럽고, 배터리 소모가 빠

르며 쉽게 부서지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토이의 소리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볼륨기능이 필요함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배터리와 내구성 측면에서는 대부분 3만

원 이하의 스마트 토이의 한계상 비용 상승 없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의견으로 세

탁의 어려움이 주요 불만 요인이었는데, 기존의 동물 

봉제인형이 물세탁이 가능한 데 비해, 동물형 스마트 

토이는 외형은 봉제인형과 유사한 오염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칩 등이 내장되어 일반 세탁이 어렵다는 점

을 지적했다.

셋째, 영유아 부모의 동물형 스마트 토이 구매 요인

을 살펴본 결과, 안전성과 견고성, 가격, 배터리 수명, 

장기적인 놀이성, 교육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신제품 여부, 인지도, 캐릭터 연계, 성(性)적합성, 보급

정도가 비교적 적게 고려하는 요인이었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 사용하는 토이라는 특성상 안전성과 내구성 

및 교육성 등이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임은 주지의 사실

이고, 전자칩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토이이므로 배터리 

수명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가격이 주요한 구매요인이고 실제 선호하는 가격

대가 5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내구성이나 배터리 성능

을 향상하고 상호작용성을 높여 지속적 흥미를 유지하

여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동물형 스마트 토

이를 개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

다. 이외에 기타 의견으로 많은 부모들이 세탁 가능성

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불만족 요인의 세탁의 어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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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므로 봉제인형 형태의 스

마트 토이 개발에 있어 세탁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입장에서 비교적 낮은 구매요인 점수를 받

은 신제품 여부, 인지도, 캐릭터 연계, 성(性)적합성, 보

급정도 등의 경우 부모는 직접 고려하지 않더라도 자녀

가 토이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20][35]

이므로 이들 요인과 관련된 자녀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넷째, 자녀의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특히 일반

적인 인형선호와는 달리 남녀성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소리 

및 각종 반응을 보이는 스마트 토이의 특성 때문에 남

녀 유아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영유아들의 새로

운 놀잇감으로 등장한 다양한 스마트 토이 중에서도 어

린 연령부터 구매 사용할 수 있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

의 주요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제적인 

연구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비

자가 선호하는 디자인 및 구매요인에 따라 동물형 스마

트 토이를 개발하고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연구이므로 설문에 응답한 부모의 스마트 토이

에 대한 이해도 및 지식 정도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

을 수 있고, 이외에도 여러 제한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후속연구를 제안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아닌 실제 동물형 스마

트 토이를 소유하고 놀이하는 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동물형 스마트 토이의 

기능 및 디자인 등에 대한 유아의 사용자 경험(UX) 연

구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실제

적인 동물형 스마트 토이 개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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